
통합연구 제 권 호 통권 호18 1 ( 44 )

성경적 관점에서 본 남북통일

통일 전후 독일 교회의 문제와 과제

Facts, Problems and Assignments of the Germen Church

before and after the Unification of Germany

주도홍 천안대학교 교회사 교수( , )

특집논문

4

들어가는 말1.

통일 전 독일교회의 역할2.

통일로의 전환 년3. “ ” 1989

중요한 몇 가지 합의4.

어려운 마음의 통일5.

깨어진 꿈 복귀의 붐6. “ ”

공산주의의 잔재7.

민족교회 의 의무 신앙교육8. “ ” “ ”

극우파의 부활9.

부흥을 외치는 교회10.

교회의 사회적 역할11.

한국 통일과 한국 교회12.

화해의 전령 한국교회13.

한국교회의 통일비전14.

아직 과 이미의 교회의 통일관15. ‘ ’ ‘ ’



통합연구 권 호 통권 호18 1 ( 44 )

66

Abstract

Do-Hong Jou(Cheonan Universtity, Dr.the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e of the Church in

post-unification Germany, both the strides it has made and its lingering

problems, in order to better forecast the state of Korea’s Church post

unification, and effect ideas appropriate to that forecast. To better

contextualize the analysis the author will include excerpts from his prior

research on the state and influence of the German Church leading up to

the unification of the German state. This is an attempt to introduce the

German church’s function more holistically prior to and following the

1990 reunification of the German state. The research will be lead in three

directions. First, the German Church’s function prior to reunification, its

state during the reunification process, and its situation post reunification

will be examined and summarized historically. An emphasis will be

placed on the situation and accomplishments of the Church after

Germany’s reunification. Finally, a careful ! analysis of how the German

Church’s experience may aid Korea’s church will conclude the study.

Key Words: German Church, Unification, Korean Church, Post-Unification,

History of the German Church for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das

Diakonische Werk, Praktischer Dialog, Theology of Reunification,

Diak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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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1.

연구의 목적은 통일 후 독일 교회의 현황과 과제를 인식하여 한국통일

후 한국교회의 모습을 예측하며 그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아이,

디어를 발견하고자 함에 있다 그럼에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는 앞.

선 연구이기도 한 통일 전 독일교회의 통일을 위한 역사적 역할도 간단하게

소개하려 한다 년 독일 통일의 시점을 전후로 한 독일교회의 역할을 조. 1990

금은 포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는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먼저 독일 교회의 통일 전의 역할 통일 당시의 모습 그리고 통. , , ,

일 후의 교회의 상황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여 종합을 하는 일이다.

그러면서도 통일 후 교회의 상황과 과업을 보다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그.

런 후 조심스럽게 독일교회가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는 엄격한 판단 하에서 이뤄지는 아이디어가 적용될 수 있을 것

이다 과연 통일 후 한국교회는 어떤 문제들과 함께 씨름을 해야 할 것이며. ,

나타날 문제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빨리 사전에 대처해야 할지를 인식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잘못하면 거대한 착오와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독일과 한국은 분단에 있어서 확연히 다른 역사와 상황들을 가지고 있다 필.

자는 이점에 있어서 기독교북한선교회 의 년 제 차 학술진흥자금을1997 1『 』

받아 행한 통일 전 독일교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한국적 적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려고 하였다.1)

통일 전 독일교회의 역할2.

독일통일 전 독일교회의 통일을 위한 역할은 자타가 인정하듯 결정적이었

다 특별한 공동체 실천적 대화 섬김의 신학 디아코니아 재단 사. “ ”, “ ”, “ ”, “ ”, “

회주의 속의 교회 동서독 교회가 함께 했던 공동행사 촛불기도회 원탁회”, , ,

의 등으로 묘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동서독의 특별한 유대관계 는 형제. “ ”

의 입장에서 순수한 사랑을 실천했던 십자가의 성육신의 사랑이 기본으로

흐른다 동서의 분단으로 인해 일상의 만남이 어려워졌을 때 형제의 아픔과.

필요를 따라서 유대관계를 무던히 유지시켰다 사회주의 속에 존재하는 형제.

교회의 어려운 입장을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이해할 때만 특별한

1) 본고는 기독교북한선교회의이사장길자연 학술진흥자금 년으로 연구한 논문의 요약본임( : ) '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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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는 성사되고 유지될 수 있었다 벙어리 냉가슴 앓는다 라는 말이 있. “ .”

듯이 서독 교회는 사랑과 인내 지혜를 다하여 동독교회와의 유대관계의 끈, ,

을 놓지 않았다 한 마디로 순전히 인도주의 입장에 서서 교회에 주어진 역.

사적 과업을 진행했다 여기엔 서독교회의 분명한 철학 섬김의 신학 이 있. , “ ”

었고 그 섬김의 신학 은 동시에 말뿐이 아닌 행함이 있는 실천적 대화 를, “ ” “ ”

요구했다 서독교회는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것임을 바로 인식하여 그 사랑의. ,

지식을 역사적 상황 속에서 묵묵히 행동으로 제시했다 잔꾀를 부리지 않았.

으며 진실했고 겸손했으며 떠들지 않았고 순수했다 매년 동독교회를 위한, , , , .

물질적 지원은 대략 억원에서 억원에 달하였다 도움은 금전뿐 아니300 400 .

라 매우 다양하고 대담하게 관용적으로 그리고 수요자 중심적으로 실행되, , ,

었다 게다가 서독정부의 서독교회를 위한 지원은 형과 형으로 나뉘어 큰. A B

힘이 되었다 동독교회를 재정적으로 돕는 형에 정부는 재정의 반을 보조. A

하였고 신앙과 사상의 문제 등으로 감옥에 가야만 했던 사상범 정치범의, ,

석방을 위한 교회의 인도주의적 사업을 위해서 실행되는 형에 정부는 전액B

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통일을 위한 독일교회의 위대한 역할이.

었다 특히 독일교회는 이 일을 디아코니아 재단 을. (das diakonische Werk)

통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사업으로 분단 내내 한번도 중단하지 않,

고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었다 독일교회의 인내어린 역할은 급기야 년. 1989

가을 동독 라이프치히 교회의 평화로운 촛불기도회를 시작으로 거대한 힘으

로 드러났고 이에 함께 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통일의 물고를 트는 전환,

의 역사를 이루고야 말았다.2)

통일로의 전환 년3. “ ” 1989

독일 통일에 있어서 극적 전환 이 이루어진 시점은 조금씩 입“ ”(Wende) ,

장이 다르지만 정치가 에곤 크렌츠 의 묘사대로 동독 경찰이, (Egon Krenz) ,

동독의 시민운동에 더 이상 제재를 가하지 못하게 되는 시점 년 월, 1989 10 9

일로 본다.3) 그 역사적 전환 후 만 년 독일 통일은 공식적으로 년1 , 1990 10

월 일에 이루어졌고 동서 교회의 통합은 조금은 여유 있게 생각하고 잡았3 ,

던 년 보다는 빠르게 년 월 일에 독일 코부르그에서 이루어졌1993 1991 6 27

2) 주도홍 독일통일에 기여한 독일교회 이야기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 : , 1999).『 』

3) epd-Dokumentation 15/00 : Uwe-Peter Heidingsfeld, "Die evangelischen Kirchen in

Deutschland und die epochalen Veraenderungen seit 1989",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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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 정치적으로 볼 때 동독이 서독에 편입되는 일방성이 없지 않았지만, ,

교회의 통합은 서로를 존중하면서 행해지는 신중함이 돋보이는 통합이었다.

무엇보다도 동서독 교회통합에 요구되는 바는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일이었

다 년 월 튀빙엔 대학교의 마틴 헤켈 에 의해서 연구되. 1990 8 (Martin Heckel)

고 제출되어진 바에 의하면 독일교회연합 의 기본법은 동부의 교회를, (EKD)

탈퇴로 인정하지도 언급하지도 않았으며 회원자격이 끝난 적이 없기에 이, , ,

제 동부의 교회가 독일교회연합의 법에 규명한 정당한 회원으로서 자격과

권리를 행사하면 된다는 법적 해석에 근거하였다.5) 동독의 교회가 이제 자기

편에서 법적 권한을 정당하게 재개함만이 요구되었다 이로써 통합의 근거는.

해결되었다 무엇보다도 통합을 위한 창구의 일원화는 두 교회의 통합을 예상.

보다 빠르게 진척 시켰던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를 쉽.

고 명료하게 제시한 점 매우 조심스럽게 서로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교회통합, ,

을 진행시킨 점은 독일교회가 보여준 탁월한 지혜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6)

중요한 몇 가지 합의4.

교회 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합의가 이뤄졌다 교회법 학교신앙. ,

교육 군목제도 등이었다, .7) 가장 먼저 반세기의 분단을 뛰어넘어 통일의 순

간에 독일교회는 새로이 교회법을 손질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물론 과거.

의 경험에 근거하여 볼 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교회법 조에 독일. 2 “

개신교 통합을 위하여 라는 조항을 삽입하는 선에서 종결을 지었다 년간의” . 2

기간을 두고 독일교회의 신학적 근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교회의 과업과,

사명을 명확히 하는 항목이었다 이것이 결정될 때 독일교회는 공동선언을. , ‘ ’

채택하기로 했다 분단 하 년 공동선언 이 중. 1985 “ (Gemeinsame Erklaerung)”

요한 기준이 되었다.8) 또한 합의해야 할 사항은 독일 공립 중고등학교에․
서의 기독교 신앙교육을 서로 간에 새로운 환경에서 조정해야 할 필요를 인

식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동독 공산정권 시절 사라진 헌법 조 항에 명시된. 7 3

의무교육으로서 기독교 신앙교육을 부활해야 하는 점이었다 그렇지만 이는. ,

4) Ibid., p. 12.

5) Martin Heckel, Die Vereinigung der evangelischen Kirchen in Deutschland, (Tuebingen

1990).

6) epd-Dokumentation 15/00, pp. 11-12.

7) epd-Dokumentation 18a/91, pp. 17-23.

8) Ibid., pp.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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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 문제였다 무엇보다도 반신적 사회주의에 반세기 가.

량 젖어든 동부지역의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는 거대한 도전으로

다가왔다 물론 윤리학 종교론 등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도 있지만 어쨌든 간. , ,

단하지마는 않은 일으로 다가 왔다.9) 마지막으로 군목제도였다 통일 후에, .

도 동서독 교회가 평화 윤리적 입장에서 첨예하게 다른 입장을 보이는 문제

가 바로 이 군목제도였다 교회는 무기를 다루는 일이나 군복무 거부를 기. “

꺼이 평화의 길에 서야하는 기독교인의 신앙순종의 표현으로 인정한다 는.”

동부교회의 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역시 년 서독교회1987 . 1981

도 나름대로 이 문제를 확인하였다 오늘 교회는 자유 가운데 핵무기를 통. “

하여 평화를 지키려는 시도에 참여함이 기독교인에게도 있을 수 있는 한 행

위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는 군복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에게.

도 존경과 이해를 갖는다 이렇게 하여 하나 된 동서독 교회는 년간 각.” 3-4

기 자신의 길을 갔다 곧 헌법 조 항의 제약받지 않은 신앙의 자유 를 어. 4 2 “ ”

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해 숙고하면서 서로 간에 자유로운 합의에 이를

것을 기대하였다 결국 오랫동안의 논의를 거쳐 통일 년 만에 년 합의. 12 2002

에 이르고 년에 이르러서야 전 독일에서 군목제도에 관한 특별규례가, 2004

집행되었다 이제 군목이 교회가 월급을 지불하는 교회정식 직원이 아니라. ,

국가가 공무원의 신분으로 군목을 채용하는 것이었다 또는 겸업 차원에서.

일반 목회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일정 기간동안 근무계.

약을 체결하는 계약직으로 보다 융통성 있게 군목제도를 운영하기로 한 것

이다.10)

어려운 마음의 통일5.

동독과 서독 사이의 장벽이 허물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

어려운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나는 바이에.

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뤼겐 섬은 북쪽에 있고 동쪽에 있지 않다고 말할

때 그리고 로스톡 사람들이 뮌헨은 남쪽에 있고 서쪽에 있지 않다고 말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의 장벽이 허물어지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마음속의.

장벽을 허무는 일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9) Ibid., pp. 19-20.

10) Ibid., pp.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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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년 월 일 서울 크리스천 아카데미 에서 열린 제 차2001 5 8 8『 』

한독교회협의회 에서 독일목사 카르스텐 로스탈스키가 통일의 과정에“「 」

서의 교회의 역할 이라는 발제에서 자신의 일상의 경험을 동독의 관점에서”

한 말이었다 땅의 통일 법의 합의는 이루어졌어도 사람의 통일 마음의 통. , ,

일을 이루기는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보여준다 통일 후 찾아올 수.

밖에 없는 가치관의 혼란 욕구의 다양성으로 인한 의식의 혼란 하나 되기, ,

보다는 서로의 차이점과 부족함을 들추어냄으로 찾아 올 세기형 신종 갈21

등 바이러스 그리고 차라리 과거가 좋았었다고 쉽게 향수에 젖어드는 일종,

의 출애굽 광야의 과거병 등을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다 통독의 후유증이‘ ’ .

물론 경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

로 인한 혼란과 어려움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무너진 장벽보다 더 해결하기 힘든 마음의 장벽 머리 속의 장벽이 자리‘ ’, ‘ ’

를 잡게 됐다 구서독 사람들은 동독 출신들을 오씨 로 구 동독인들은. ‘ (Ossi)’ ,

서독 출신들을 베씨 라고 부르면서 공공연히 서로를 깎아 내리고 있‘ (Wessi)’

다 물론 사람의 통일이 땅의 통일 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은 아니며 또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 ‘ ’

지만 어쨌든 통일 비용은 정신적인 면에서까지 요구되는 셈이다.11)

깨어진 꿈 복귀의 붐6. “ ”

독일교회의 가장 큰 좌절감의 근거는 통일 후 기대했던 교회로의 복귀“

의 붐 이 일어나지 않은 점이었다 독일교회의 현재는 더”(Rueckkehrboom) .

이상 민족교회 가 아닌 민족 속의 교회“ ”(Kirche des Volkes) “ ”(Kirche im

로 묘사된다 결과 독일교회는 점점 소수자 로 머무를 형편Volk) . (Minderheit)

이 되고 있다 동부 독일의 경우 현재 단지 에 해당하는 청소년만이 교. 10%

회 입교식에 참여하며 가 교회와는 상관없는 장례식을 치르는 형편이, 60%

다 서부독일의 경우 한 명의 담임목사가 감당해야 할 교인 수는 평균 잡아.

명인 경우에 반해 동부에서는 명으로 통계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1793 , 1177 .

역에 따라 엄청난 격차가 있는데 특히 서부의 베스트팔렌은 명 동부의, 4282 ,

경우 작센은 겨우 명에 그치고 있다271 .12) 독일교회는 동 서부를 막론하고

11) 참조 서울대학교 독일학연구소 독일 이야기 통일 독일의 사회와 현실 서울 거름. , (2). , ( : ,『 』

2000), pp. 322-324.

12) Udo Hahn(hg.), Protestantismus - wohin?, (Neukirchen, 2001),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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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부흥은 고사하고 역으로 교인수의 감소에 충격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교회의 어려운 현실은 서부에서는 무관심이며 동부에서는 무신앙이 결, ,

정적 이유이다 서부의 교인들은 통계로 볼 때 인구의 가 교인이지만. 80% ,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관심이 없고 동부지역은 오랜 사회주의의 무신론에,

익숙하여 교인 수는 인구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그 동부의20% .

에 해당하는 교인도 거의 경제력 노동력이 없는 노인들이 대부분이다20% , .

결국 독일 한쪽이 다른 한쪽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현재 독일 교회는 오랜 역사와 더불어 많은 부속건물들을 가지고 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교인에 비해 필요이상으로 넘치는 부속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는 유리한 조건을 교회구성원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다 많은 건물이란 그에 따른 운영 경. .

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동독에 위치한 특히 작센 의 경우가 여기. (Sachsen)

에 해당된다 교인수가 이러한 건물을 운영하기에는 부족하기에 재정적 어려.

움이 생기게 되므로 결국 과잉 이라는 말을 듣기에 이른다 작센의 경우, “ ” .

한 교회당 등록 교인 평균수가 명이 못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100

다.13) 게다가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에 봉직하고 있는 목회자 직원들의 보,

수 문제다 교인 수는 점점 줄어들고 교회 사역자들의 수는 여전하기 때문. ,

이다 결국 교역자들의 급여를 충당하는 점에 있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14)

여러 가지 교회 사정이 좋지 않은 동부 작센 주의 감독 악셀 노악(Axel

의 보고에 의하면 년 월을 기준으로 작센 주는 다른Noack) 1999 10 , (Sachsen)

주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많은 예배당과 교회부속건물을 가지고 있으나 상대,

적으로 교인 수는 가장 약세에 놓여있다 주로 시골에 위치한 작센 주는 앞.

에 언급한 대로 평균적으로 명 미만의 교인 재적수를 가진 교회를 찾기100

가 어렵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작센 주는 분포 상 가장 포괄적으로 현재.

독일과 유럽에서 교회탈퇴 율이 가장 높은 지역“ ”(weite Teile der KPS zu

에 포함den entkirchlichsten Gegenden Deutschlands und Europas gehoren)

13) epd-Dokumentation(Jan. 2000, Nr. 1/00), "Gemeindepaedagogik - 20 Jahre reale Utopie?!.

'Kirche als Lerngemeinschaft' und gemeindepaedagogische Ausbildung", pp. 23(23-44):

Die fuer unsere Kirche besondere Lage ist durch die uebergrosse Zahl kirchlicher

Gebaeude beschrieben. Die Zahl der kirchlichen Gebaeude entspricht in etwa der Zahl

der rechtlich selbstaendigen Gemeinden, auch wenn eine zunehmende Zahl von

Gemeindezusammenschluessen und Kirchspielbildungen das Bild leicht veraendern. ....,.

14) Ibid.,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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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많은 예배당 건물이 있는 지역에서 교인 탈퇴 율.

이 가장 높으며 가장 적은 수의 교인들이 있다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대두되,

고 있다 통일 후에도 교인 수와 교회 사역자 수는 약간의 감소를 보이고 있.

을 뿐 아니라 담임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전통적인 교회 행사 예로 주일 정기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 ,

는 가장 심하게 감소되고 있으며 역시 예배 횟수도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 .

고 목회자 자리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비워있을 뿐이다 이런 열악한 환경. .

에서 목사들이 사역하기를 피하기 때문이다.15)

예를 들어 년도 후반에 들어 동부 독일에 위치한 폼머 지, 1990 , (Pommer)

역의 개신교의 경우 명의 목회자 자리의 가 명의 교회 사역자 자230 30% , 65

리의 가 명의 교회행정 자리의 가 감원을 당해야 했고 개의25% , 115 45% , 15

교구는 개로 축소되어야 했다4 .16) 물론 교인의 감소로 재정적 압박이 심화되

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폼머 지역의 교회 형편을 보면 먼저 교회의. ,

노화현상이다 세 이상의 교인이 를 넘으며 대들은 정도이다. 50 50% , 10 13% .

교인수의 감소 또한 원인이다 사망과 젊은 노동력의 서부 독일로의 이주로.

년에 약 만 명의 교인이 현재 약 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세례를 받1990 15 13 .

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물론 동부의 출산율은 통독 후 약 정도 줄어. 5%

들었다 그럼에도 신생아의 약 가 세례를 받는데 도시의 경우 훨씬 이. 15% ,

통계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게다가 어려운 시절에도 인내하며 교회를 지.

켰던 사람들이 통일 후 서부로의 이주로 인하여 더 이상 교회 문을 열지 못

하게 되는 경우도 들 수 있다.17)

하이노 팔케 는 현재 독일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몇 가(H. Falcke)

지로 요약한다.

소수교회로 전락하는 독일교회 재정위기로 치닫는(Die Minorisierungskrise),

독일교회 중대성과 역할의 위기(Die Finanzkrise), (Die Relevanz- und

습관적 무신론 과 동독시절의 비교회Funktionskrise), (Gewohnheitsatheismus)

화 종교다원주의 의 침투 다원화(Entkirchlichung in der DDR), (Pluralismus) ,

된 사회로의 진입 게다가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로 본,

15) epd-Dokumentation 1/00, pp. 23-25.

16) E. Berger, "Eine automatische Renaissance der Kirche gibt es nicht", Udo Hahn(Hg.), op.

cit., p. 23.

17) Ibid.,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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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8)

공산주의의 잔재7.

역사란 하루아침에 생성되지도 않고 일순간에 사라지지도 않는다 독일, .

교회가 당면한 문제로서 청소년 축복식은 동독 공산정권이 오늘 통일 독일‘ ’

에게 남겨준 슬픈 유산이다 물론 과거 동독교회의 동독정권을 대적한 힘없.

는 투쟁이 있었지만 분단 마지막 해였던 년 동독 공산정권 시절 의, 1989 97%

동독 청소년들이 교회를 등지고 이 반교회적 의식의 추종자가 되었다 그래.

서 그런지 분단 하 공산정권 시절 교회입교식에 대항하여 행해진 반 교회적,

반 신앙적 잔재가 통일 후에도 여전히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가 그 청소년 축복식이다 분단 시절 습관화되고 또는 하나의 청소년‘ ’ . ,

의 문화로 굳어지면서 축복식은 통일 후에도 다원주의 세속화와 함께 손을,

잡고 여전히 독일 동부지역에서 새로운 청소년 의식으로 자리 잡아 그 세력

이 막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처하는 독일교회는 역량부족과 한계를.

느낀다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점은 그 후유증이 결코 지나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적대세력으로 뜻하지 않게.

등장한 청소년문화 반교회적 반 신앙적 의식으로 굳어지고 있다 그러기에, .

그저 안이하게 낭만적으로 통일에 분단문제에 뛰어들어서는 오히려 역효과,

를 가져올 것이다 분명 통일은 귀한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보다 분석. . ,

적이고 지혜로운 준비와 대처가 요구된다, .19)

이에 교회는 그저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대안을 찾으려 노력,

했다 카톨릭 교회는 생명으로의 전환 축제 또는. “ ”(Feier zur Lebenswende)

생명으로의 전환을 기념하는 청소년축제 를“ ”(Jugendfeier zur Lebenswende)

고안해내기까지 해서 세례를 받지 않은 제 학년 중 학생들이 참여해서 축, 8 ( 2)

제를 거행할 뿐 아니라 나름대로의 신앙 교육프로그램도 병행했다 물론 청, .

소년들을 설득하기도 했는데 청소년축제가 결코 세례를 위한 축제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극소수만이 년 명 년 명 아니 더 소수. , 1998 12 , 1999 20 ,

의 청소년들이 참여했을 뿐이었다 이에 비해 동부의 다수의 청소년들은 계.

18) Heino Falcke, "Die Sendung der Kirche in sakularisierte Gesellschaften. Ostdeutsche

Kirchen im Umbruch", epd-Dokumentation 21/1998, pp. 5-9.

19) epd-Dokumentation. 51/99, pp. 6-14 : Pfr. Dr. Andreas Fincke, Evangelische Zentralstelle

fuer Weltanschauungsfragen, Berlin : Konfirmation, Jugendweihe, kirchliches Jugendfest -

ein schwieriges Verhaelt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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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해서 청소년 축복식 축제에 참여하여 그 어떤 무엇에도 종속되지 않은 자,

유자운동 으로까지 격상시켜 생각하게 되었다 청소년(Freidenkerbewegung) .

들 사이의 이러한 시대정신 을 바로 인식하고 교회는 바르게 이에(Zeitgeist)

대처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새로운 스타일의 입교식에 대한 연구도 고려할.

대상이다 보다 알차게 내용을 채워 입교식을 새롭게 형성해 보는 일이다. .

현재 독일교회의 입교식은 물론 수찬권을 부여하는 교회적 의식 규례이기도,

하지만 오직 가정의 축제로 전락하여 사회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고로 많은 점에서 사회적 의의를 찾기가 쉽지 않은 면도 있.

다 내용도 빈약하며 사회성 연관성이 없는 상태로. (inhaltsleer), ,

그 자체로서 일종의 가정축제로서 끝나고 있다는 점이다(unverbindlich) .20)

결국 교회 청소년축제에 대한 몇 가지 입장을 밝히게 되었다.

청소년들이 교회로 찾아올 것을 기다리지만 말고 그들에게로 찾아가서1. ,

실질적으로 무엇이 더 나은지를 제시하는 일을 하자 실질적으로 아무 내용.

이 없는 축복식을 상대로 보다 좋고 알찬 것을 제시하며 내용으로 그들을

설득하자.

동부 독일의 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전혀 복음에 대해 무지한 상태2. 80%

임을 기억하면서 독일교회는 심령이 가난한 그들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복음,

을 전해야 할지를 새로운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eine Neuorientierung)

청소년 축복식에 대한 물음은 청소년사역을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3.

가로 귀결될 수 있다 인내를 갖는 교회의 청소년 사역에 대한 관심을 고조.

시킨다 결국 오늘의 청소년 축복식은 통독 후 교회가 청소년문제에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를 생각해 하는 성찰의 기회로도 삼아야 하겠다 교회가 미래.

지향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을 더욱 알차게 이끌 때 청소년 축복식은,

결국 미래가 없을 것이 분명하다.

민족교회 의 의무 신앙교육8. “ ” “ ”

통일의 후유증 또는 어려움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통일 후 독, .

일 공립학교의 정식 의무과목인 학교 신앙교육 은 위기“ (Religionsunterricht)”

를 맞고 있다 물론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온 일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동. .

20) Ibid.,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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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의 청소년들이 신앙교육 수업에 참여를 원하지 않기에 윤리 종교개80% ,

론 등의 다른 과목으로 대체수업을 진행시키기에 까지 상황이 이르렀다 물.

론 헌법에는 공립학교에서의 의무 신앙교육이 명시되어 있다 민족교회로서.

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헌법이었다 그렇지만 현실은 많은 거리감을 보인다. , .

더 이상 독일교회를 민족교회라 부를 수 없다는 점이다 단지 민족 속의‘ ’ . ‘

교회 일 뿐이다 그러기에 독일교회가 민족교회의 특권을 강조만 하는 때는’ .

뭔가 격에 맞지 않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독일교회는 민족교회 또는 국가교. ,

회로서 누리던 지금까지의 모든 혜택과 영광을 포기하고 처음부터 새로운,

각오로 시작해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현실을 보게 된다 과연 독일교회의 대.

책은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 그렇다고 신앙교육이 명기된 헌법만을 주장할? ,

수 없는 것이다 법은 현재의 상황을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바이마르의 공화국은 헌법으로 학교 신앙교육을 신앙고백과 무관한 학“

교 를 제외하고는 학교의 정식과목으로 채택하도록 규정하였다 히틀러의 나” .

치시대에도 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 조항을 중단시키지 않았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서독에서는 차 대전 후에도 역시 지금까지도 유효하였다 서독. 2 , .

의 경우와는 다르게 분단 후 년 동독 정권 하에서 신앙교육은 종교단, , 1949

체의 고유 업무로 축소되었으나 년까지는 그런대로 학교 공간에서 실시, 1967

되었다 그러다 년 이후 동독 헌법은 더 이상 신앙교육에 관해 언급하지. 1967

않았고 학교 밖 교회 공간에서 학교수업 시간 외에 교회가 신앙교육을 책임,

질 수밖에 없었다 독일 통일과 함께 이 헌법 조항은 동부에도 그대로 적용.

되었다 그럼에도 브란덴부르크의 경우는 달랐는데 신앙교육 대신에 대체교. ,

육을 할 수 있게 브란덴부르크 학교 법에 예외조항 을 두었다(Anhang) .21)

독일 여개의 국립대학교에는 기독교 신학을 가르치는데 이에 대한 이20 ,

의 역시 만만치가 않은 실정이다 현재 독일에는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국립.

대학교 내에 개의 개신교 신학과 개의 가톨릭 신학과가 존재하고 있다16 , 12 .

이에 대해 국비로 운영되는 국립대학교에서 특정 종교만을 위한 신학과의

존재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사실 이미 있어왔으나 노골화되,

기는 통일 후 동부 독일의 역할이 중대하였다.22) 그렇다면 과연 공립학교에

서 신앙교육은 미래가 있는 것일까 이처럼 여러 가지 국면에서 독일교회는?

21) epd-Dokumentation 29/2001, "Karlsruhe beraet ueber Klagen gegen Brandenburgs

Schulgesetz", p. 5.

22) epd-Dokumentation 8a/1996, Peter Glotz, "Theologische Fakultaeten im Fadenkreuz", p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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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고 있다 청소년들의 학교 신앙교육은 지금까지 교회의 등록교인수와.

직접적 상관관계에 있다 소정의 학교 신앙교육이 끝나면 이들은 교회에서. ,

시행하는 입교예식에 참여하고 교회의 정식 등록교인이 된다 곧 교인으로, .

서의 법적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기에 학교 신앙교육은 학교가 교회 교육의.

일부를 책임져서 준비된 성도를 교회에 공급하는 제도였던 것이다 그런데, .

이제는 년부터 이 제도에 강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1994 .23)

년 월 일 현재 독일에서는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브레멘을 제외2001 6 25 , ,

하고 모든 독일 주가 헌법에 규정한대로 신앙교육을 학교 정규과목으로 받

아들이고 있다 그럼에도 독일의 서부와는 다르게 동부독일에서는 소수의 학.

생들만이 학교 신앙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적인 이유는 동독.

공산정권 하에서 학교 신앙교육은 정식과목이 아닌 제외된 과목이었(DDR)

기 때문이다 물론 년의 동독의 처음 헌법은 이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1949

하고 있음에도 그러했다 독일교회연합 의 통계에 의하면 동부의 작센. (EKD) -

안할트의 경우 구교 신교를 막론하고 단지 의 학생만이 신앙교육에, 10.4%

참여하고 있다 서부의 리더작센의 경우 의 학생들이 신앙교육에 임하고. 94%

있는데 독일에서 최고의 참여율을 보이는 경우이다 평균 잡아 동부의 경우, .

초등학교는 평균 의 참여율을 보이며 서부의 경우는 거의 에 육20-25% , 90%

박하고 있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동부의 튀링엔은 를 보이고 서부. 32% ,

의 라인란드 팔츠는 로 최고 참석 율을 기록한다 이에 상응하여 신앙- 87.5% .

교육 대신 이뤄지는 대체수업 곧 윤리 철학에 참여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 ,

고 있다 동부의 작센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가 윤리수업에 참. 67%

석하며 서부의 라인란드 팔츠의 경우는 단지 정도만 윤리수업을 선택, - 10%

하고 있다.24)

극우파의 부활9.

현재 동부 독일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외국인 증오범죄는 조금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물론 년대 히틀러의 나치주의에 의한 유대인학살이. 1930

독일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되고 있음은 공히 세상에 알려진 일이지만 독,

23) Wolfgang Huber, "Welche Zukunft hat der Religionsunterricht", epd-Dokumentation

32/1997, pp. 9-10; Roman Herzog, "Fragen stellen in einer Zeit der Unuebersichtlichkeit",

epd-Dokumentation 8a/1996, pp. 5-8.

24) epd-Dokumentation 29/2001,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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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이 점에서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역사의식을 갖고 공

공연하게 무던 애를 쓰고 있다 그럼에도 통일 후 독일에서 대두되는 외국인.

증오범죄는 특히 동부 독일의 현상은 현재 독일인의 통합 정서에 많은 문제,

가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25) 과연 교회는 이 문

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대처하려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지도, .

자들의 이를 향한 경고의 호소와 교회의 분석은 오늘 우리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하다 한 마디로 독일은 함께 사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

이다 물론 동서가 통일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고 독일에 거하는 외국. ,․
인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며 지구촌 시대를 맞아 여러 가지 면,

에서 유럽의 중앙에 자리 잡은 독일은 진정으로 함께 살기를 기꺼이 해야

한다는 명쾌한 명제를 알건 만은 그렇지 못함은 슬픈 일이다 이는 통일과, .

함께 역시 독일교회에 주어진 문제이며 나름대로 해결하여야 할 거대한 과,

제로 알고 있다.

현재 독일에는 터키인을 선두로 유고 폴란드 이태리 그리스 일본 한국, , , , ,

인 등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년대부터 독일 라인. 1960

강의 기적을 함께 이루면서 독일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산업 노동자로 몰려

들었다.26) 게다가 이후 정치 망명자 신앙망명자 등이 독일에서 피난처를 찾,

았다 이렇게 몰려든 외국인의 수가 년 기준으로 만 명에 달하고. 1999 733 6100

있다 이는 전독일 인구의 에 해당되는 적지 않은 수이다. 10% .27)

그러기에 이 외국인증오 문제를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는 독일교회는 잘

해결하여야 할 민족의 과제 교회의 과제로 담당하고 있다 먼저 그들의 실, .

상을 분석하며 무엇이 그들의 문제인지를 성경적으로 제시하여 분명한 음성,

을 독일교회는 들려주고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인간은 존엄에 있어서.

동일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이웃사랑과 약자에 대한 배려를 외치, ,

는 성경에서 볼 때 약자 도태설은 비성경적이며 분열과 미움에의 촉발은 죽

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배치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극우.

파들이 내세우는 지도자와 국가폭력에 대한 숭배는 반신적 행위로서 우상숭

배임을 선언한다 무엇보다도 강도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으로 나설 때 그들. ,

의 친구가 될 때 교회는 진정한 모습으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25) 독일 대통령의 연설. Johannes Rau, "Ohne Angst und ohne Traeumereien: Gemeinsam in

Deutschland leben", epd-Dokumentation, 22a/00(22.Mai 2000), pp. 1-9.

26) 일본인 대부분은 귀국하였다.

27) 조화성 독일의 민족문제 참고, “ ”, www. cnc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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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28) 이러한 미움의 근원에는 청소년을 향한 가정교육이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어떤 가정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청소년들의 태도가 판이하게 달.

라진다는 점이다.29) 교회는 정치적으로뿐 아니라 신앙 교육적 관점에서도 이,

러한 악에 대적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는 국가의 정책은 분명하고 확실하다. .

년 월 일 독일 대통령 요한네스 라우는 베를린에서 이 주제에 관2000 5 12

하여 연설을 하였다 의도적으로 연설의 장소도 세계문화의 집. ‘ (das Haus

을 선택한 독실한 개신교도인 라우 대통령은 이 베der Kulturen der Welt)’ ‘

를린 연설 에서 우리 땅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Berliner Rede)' “

함께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야합니다”(Wir brauchen eine neue gemeinsame

라고 역설하였다Anstrengung fuer das Zusammeleben in unserem Land) .

라우가 제시한 외국인이 독일에 와서 살게 된 이유 중 가장 확실한 첫 번째

이유는 독일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필요했으며 그들을 조직적으로 국가,

가 불러들였기에 외국인을 바라보는 독일인의 관점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경우는 독일뿐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그러한. ,

이유로 외국인을 불러들였기에 유럽의 외국인 정책 역시 하나 되어야 한다

는 것이었다 외국인 역시 열린사회 의 진정한 구성. (eine offene Gesellschaft)

원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뿌리를 부정하거나 잊을 필요가 없으며 서로의,

고귀한 가치를 살려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이다 이것이 모두를 향한 우리의 제의입니다. “ (Das ist unser Angebot an

라고 라우는 힘주어 말했다 또한 라우는 유럽공동체와의 공조를 통하alle)" .

여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외국인 법(Gesetz zur aktiven Foederung der

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결코 입으로만 끝나거나Intergration) . ,

우연을 바래서는 외국인을 위한 진정한 환경이 조성될 수 없다는 확신에서

였다 그래야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진정한 교육이 이뤄지며 외국인을. ,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극복하며 근본주의 사고와 인종차별주의로부터 보호,

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육에 있어 새로운 프롤레.

타리아 계급이 형성되어 그 인종적 게토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외국인에게 인종차별적 폭력을 쓰는 자는 그 어떤 면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기에 항상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처벌은 빠르면, , “

빠를수록 더 좋다 는 입장을 분명히 제시했다, (je schneller, desto besser)” .30)

28) epd-Dokumentation 15/1999, "Konflikte in Deutschland - zehn Jahre nach den Fall der

Mauer", pp. 1-67.

29) epd-Dokumentation 4/01,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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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을 외치는 교회10.

독일교회연합 의 대표 만프레드 코크 는 이 시점에서 독일(EKD) (M. Kock)

교회는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해야 하는데 년의 바르멘 신학선언, 1934 「 」

이 말하는바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Die Barmer theologische Erklaerung) “

하나님의 자유의 은혜의 복음”(Botschaft von der freien Gnade Gottes

을 강조한다 곧 원리에로의 복귀를 외친다 그러auszurichten an alles Volk) . .

면 그것이 무엇일까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 말씀의 증거 와 섬? . (Zeugnis)

김 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복음전파(Dienst) .

를 위한 증거공동체 이며 그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들(Zeugnisgemeinschaft) ,

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봉사를 통한 섬김의 공동체

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기 때(Dienstgemeinschaft) .

문이다 교회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은 말씀과 함께 사람들 곁에 그리고. “ ,

실천의 행위와 함께 사람들을 섬기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Die Kirche ist

이dazu da, Menschen mit dem Wort, aber auch mit der Tat zu dienen.)

런 맥락에서 독일교회의 봉사업무는 현 사회에서 막중하게 요구된다.31)

세 가지 면에서 독일교회는 갈 길을 분명하였다 개신교의 존재를 공. 1)

적 자리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복음의 진리와 교회의 공적 사명에. 2)

입각하여 분명한 목소리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현지 사정과 요청에 맞는. 3)

교회의 과업을 침착하게 진행하여야 한다.32)

독일교회는 통일 후 교회의 어려운 현재를 보며 곧 말씀의 부흥과 사랑,

의 실천을 외치는 교회로 나선 것이다 이는 옛 독일교회의 모습과 비교할.

때 조금은 낯선 것이다 아니 자신들의 표현대로 독일교회가 타부를 깨고 있.

는 것이다 이제 독일교회는 민족교회의 교만과 아집을 버리고 열린 교회로.

나아가려 한다 먼저 지금까지의 잘못을 회개하려 한다 분명 이는 독일교회. .

현대사에서 볼 때 새로운 움직임이 틀림없다 역사 깊은 독일 민족교회가 회.

30) epd-Dokumentation 22a/2000, "Ohne Angst und ohne Traeumereien: Gemeisam in

는 독일 보꿈대학교Deutschland leben", pp. 1-9: Johannes Rau (Ruhr-Universitaet Bochum)

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며 후일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자신의 모교인 보꿈대학교로부터 수여,

받았다.

31) Manfred Kock, "Gedanken ueber die Zukunft der Evangelischen Kirche",

epd-Dokeumentation 17/00(10.April 2000), p. 4(pp.1-9).

32) Wolfgang Huber, "Protestantisches Profil muss in der Oeffentlichkeit erkennbar sein",

Udo Hahn, op. cit., pp. 14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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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중생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독일교회가 부흥을 외치며 회개를. ,

외치고 각성을 위한 기도와 중생을 외침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좋은 징조를,

보여준다 전화위복의 기회로 나아가고 있는 듯하다. .33)

또한 시대를 거슬려 성장하자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길 을 찾는 독“ . ”

일교회의 전도에의 강조는 위기의 교회 현실에서 출발하고 있다.34) 그럼에도

동부와 서부의 전도전략은 차이를 요구한다 특히 공산주의를 경험한 동부에.

서의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새로운 당면과제를 만나 독일교회는 많은 고

심을 하고 있다 안일하게 동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전혀 반응이 없는 현실.

을 목격하면서 새로운 전도전략을 생각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적극적 반기독.

교 교육을 받은 동부의 사람들을 전혀 복음에 대해 들어본 적도 그 어떤 선,

입견도 없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식으로 할 때 엄청난 충격이 있기 때문

이다 지금까지의 전통적 전도방법으로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의 지혜와 전략.

이 요구된다 하겠다.35) 물론 특이하게도 사업상 정책상 서부에서 동부로 이,

주하여 교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동부교회를 갱신하는 엘리트 이“

주 를 기대하기도 하지만”(Elitentranfer) ,36) 어쨌든 결국 지금까지 가만히 있

어도 부자 교회의 영광을 누렸던 시절은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물론 오래.

33) epd-Dokumentation(11/00, 28. Februar 2000) : “Kirche gemeinsam erneuern". “Wir

wollten das Tabu brechen, dass ueber Bekehrung kaum gesprochen wird.”;

epd-Dokumentation(11/00, 28. Februar 2000) : “Kirche gemeinsam erneuern". In der

Lippischen Landeskirche einigen sich die Gruppen auf eine gemeinsame Plattform, pp.

참고1-19; . Roland Hoffmann, "Der geistliche Aufbruch ist das aktuell Notwendige", Udo

Hahn(Hg.), Protestantismus - wohin?, pp. 139-147.

34) 참고. "Das Evangelium unter die Leute bringen um missionarischen Dienst der Kirche in

unserem Land", epd-Dokumentation 01/2001, pp. 1-28; Wolfgang Huber, "Wachsen gegen

den Trend. Auf dem Weg zu einer missionarischen Kirche", epd-Dokumentation 35/1998,

pp. 5-8; Rolf Wischnath, "Bevollmachtigung und Auftrag - Bibelarbeit uber Matthaus 28,

16-20", epd-Dokumentation 17/1998, pp. 9-19; Gottfried Kraatz, "Welche missionarischen

Schritte konnen wir von der Gossner-Kirche in Indien lernen?", epd-Dokumentation

17/1998, pp. 20-23; Hans-Joachim Martens, "Wie laden wir Menschen zu uns ein?",

epd-Dokumentation 17/1998, pp. 23-25; Reinhard Henkys, "Die Evangelische Kirche in

Berlin-Brandenburg aus der Sicht eines Journalisten", epd-Dokumentation 17/1998, pp.

26-29; Angelika Obert, "Tatigkeitsbericht aus dem Evangelischen Rundfunkdienst",

epd-Dokumentation 17/1998, pp. 30-32.

35) "Das Evangelium unter die Leute bringen um missionarischen Dienst der Kirche in

unserem Land", epd-Dokumentation 01/2001, pp. 5-6; Axel, Noack, "Die meisten Rezepte

fuer Mission sind in Ostdeutschland unbrauchbar", Udo Hahn(Hg.), op. cit., pp. 253-257.

36) epd-Dokumentation 10/2002: Wolfgang Ratzmann, "Von West nach Ost - Evangelische

aus Westdeutschland in der Fremden Heimat Leipziger Kirchengemeinden", pp.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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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 독일교회의 위기와 변화는 감지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

만 통독과 함께 독일교회의 위기는 피부로 와 닿는 현실로 다가왔다 여기, .

에 독일교회의 전도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그렇다고 독일.

교회의 모든 성도가 나서 전도운동에 회개와 부흥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

은 아직 아니라는 사실이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아직 독. .

일교회는 여전히 움직이는데 시간이 요구된다.

교회의 사회적 역할11.

독일 통일 후 제기되는 말할 수 없는 많은 사회적 문제는 교회의 손을

요구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점. , , ,

을 만난 독일 사회는 습관적으로 독일교회에게 도움의 손을 벌리고 있다 물.

론 이는 독일교회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어려움인 것은 사실이나 이는 또한,

어려워진 독일교회가 복음을 들고 사회를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교회의 세상을 향한 섬김이 복음전파의 조건이 되.

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독일교회가 바른 정체성을 회복할 기회인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독일 디아코니아의 대표 유르겐 고데의 연.

설은 의의를 갖는다 또한 디아코니아의 세속화와 인본주의에 맞서는 모습으.

로 평가된다 디아코니아는 결코 사회윤리도 종교적 외투를 걸친 사회업무. , ,

가 아닌 복음의 본질을 제시하는 부활의 증거로서의 생명의 힘 공공의 삶, ,

속에서의 크리스천의 현존으로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고데는 인간의 가장 큰.

곤경이란 하나님을 떠난 불신 상태임을 강조하며 잊지 않는다 무엇을 말하.

는 것일까 독일의 사회봉사가 결코 복음전파를 잊어서는 방향과 본질을 잃?

어버린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통일 후 독일 디아코니아.

의 방향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디아코니아의 철학이 보다 성경적 신. , ,

학적이어야 한다 둘째 디아코니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다 교회적이어야. ,

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 분단. ,

하에서 독일이 동독에 디아코니아 재단을 상주시키면서 사회봉사를 계속했

다는 점이다.

현재 독일교회는 기독교 사회봉사를 디아코니아 재단을 통해서 실천하고

있다 독일교회연합 에 속해 있는 디아코니아 재단은 대략 만 명의. (EKD) 45

직원들이 개의 기관에 흩어져 함께 일하고 있다 년을 기해 디아31,000 . 1998

코니아 재단은 설립 주년을 맞이했는데 독일의 가장 큰 기업 중 하나로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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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했다 디아코니아 재단에 속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모두가 독일 국가.

교회 또는 자유교회 소속의 교인들이다 주 또는 지역의 지부 운영은 독립적.

이다 디아코니아 재단에는 개의 전문 단체들이 속해 있다 예를 들어 노. 92 .

인 돕기 독일 개신교 단체 독일 개신교 여자 돕기 단체 국제 청소년 회 법, ,

인 무숙자 돕기 개신교 단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엄청난 양의, .

물자들이 요구되고 자원 봉사자로서 돕는 이들도 만이 넘는다 슈투트가, 40 .

르트 디아코니아 본부 안에는 세계의 기아문제를 돕기 위한 그 유명한 운동

세계를 위한 빵 도 있는데 역시 수고를 아끼지 않고“ ”(Brot fuer die Welt) ,

있다.37) 디아코니아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병원의 수는 개이며 개362 , 71,000

의 침대를 가지고 있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는 명으로 전. 112,000 ,

독일 병원의 에 해당되는 점유율로 통계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병원 운12% . ,

영은 본의 아니게 타 병원과의 경쟁을 하게 되고 일반적 경영기법을 도입, ,

하게 되는데 보다 성경적이 되기 위해서 디아코니아 재단은 많은 심사숙고

를 하게 된다 사실 순수한 섬김의 봉사에서 경쟁관계란 낯선 단어이기 때문.

이다 특히 디아코니아 재단이 염두에 두는 경쟁이란 가격에 있어서의 경쟁.

보다는 보다 많은 사랑과 섬김을 베푸는 경쟁력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그러.

기에 디아코니아가 잊지 않고 긴밀하게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 수고와 교회의 재정적 지원이다 이는 질을 높.

이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교회의 인.

력 지원과 재정 보조는 이런 맥락에서 디아코니아 병원의 운영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38)

한국 통일과 한국 교회12.

이제 독일교회의 역사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지혜를 교훈을 얻어야 하겠, ,

다 과연 분단 하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된다. .

그것은 한 마디로 북한동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조건 없는 사,

랑의 인내어린 실천이다 독일 교회가 보여주었던 무던한 사랑은 분명 그 자!

체로서 위대함을 한국교회는 먼저 바로 인식해야 하겠다 바로 효과를 보려.

는 조급함은 결코 역사의 교훈이 아니라는 점이다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실.

37) epd-Dokumentation 48/98 : "Diakonie - ausgestreckte Hand der Kirche in die

Gesellschaft", p. 1.

38) Ibid., pp.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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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한국의 통일도 수많은 문제들을 한국교회에 가져다 줄 것이다 분단! .

시절 이상으로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시간이 요구될 것이다.

한국교회 역시 예외 없이 북한의 무신론과 유물론주의 한국 안에서 거세게,

불어오는 세속화와 교회의 타락 성직자들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은 거대한 풍,

랑으로 해일처럼 몰려 올 것이다 게다가 통일 후 서로간의 이질감을 어떻게.

극복할 지는 우리 민족이 풀어야 할 거대한 숙제이다 극도의 가난과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폐쇄체제 속에서 살아왔던 북한 사람들의 정신적 충격과

상대적 박탈감 역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북쪽 사람에 대한 남쪽의 차별 한국, ,

의 자본주의적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좌절감은 점점 많아지는 외국인 노

동자 문제와 맞물려 통일한국의 크나큰 숙제로 대두되어 질 것이다 여기에.

교회의 지혜로운 사전 준비와 사려 깊은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 교회는 먼저 자신을 바로 세우고 외부의 충격을 이길 수 있는 내,

구력 내지는 적응력을 길러야 한다 한 마디로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여야 한다. .

북한교회의 현실과 탈북자들을 향한 보고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많은.

보고를 통하여 들었지만 탈북자들의 전도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북한정권의 기독교에 대한 의도된 불신감과 오해에 근거한다 탈. .

북자의 어려움을 한 마디로 묘사한다면 무엇일까 북한이탈주민들 사이에서?

떠도는 말이 있는데 너무도 쉽고 적나라하게 그들이 처한 고통을 말해주고,

있다 교회가 조금은 심각하게 이 말에 귀 기울여서 대처를 해야 하겠다. .

북한에선 배고파 못살겠고 중국에선 불안해 못 살겠고 한국에선 서러워 못살겠다“ , , .”

한국에서의 서러움을 함께 나누며 그들이 보다 긍정적인 자존감을 회복,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교회는 제시하며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 북.

한이탈주민의 상당수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선 중국에서 기독교를 접

한다 그런 후 그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년 안에 이상이 교회를 떠나고. 2 90%

만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 마디로 교회가 너무 성급하게 신. ?

앙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기독교를 택했다가 생존의 문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해결되,

면 이젠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이다.39) 그러기에 탈

북자 선교는 보다 다른 차원에서 여유와 인내를 갖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39) 뉴스엔조이 호, 98 (2004.11.4), p.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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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 추수를 바라보고 씨 뿌리는 농부의 기다리는 심정을 가져야 할 것이,

다 아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독일교회가 가졌던 섬김의 신학 과 실천적. “ ” “

대화 를 정립해야 한다 진정한 디아코니아 신학을 가져야 한다 밥을 복음” . .

전파의 조건으로 삼는 일은 비성경적이고 잔인하며 야비하다 어쨌든 한국.

교회가 민족의 문제와 아픔에 무관심하고 외면하므로 오히려 한국사회가 교,

회에 등을 돌리는 과오를 이제는 지혜를 가지고 벗어나야만 한다 여기에 통.

일 시대의 한국교회의 미래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

하게 될 것이다.

지난 년 월 일 서울 기독교 회관에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주2004 11 2 ‘ ’

최한 북한 이탈주민 인권 및 선교 현황과 방향 토론회 에서 제기된 한국교“ ”

회의 탈북자에 대한 자세를 문제와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교회가 정치논리가 아닌 인권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 ,

그들을 섬길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진 토론회로 이해된다 여러 가지 면에.

서 바람직한 대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한국교회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탈북자들에게는 관심을 기,

울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오히려 교회가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적 탈북자 지원체계에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탈북자를 포함한 북한사람.

선교를 위해 복음주의 통일신학의 정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둘째 교회는 강. ,

자의 태도에서 어려움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을 가르치려는 태도가 문제인데,

먼저 신앙을 강요하기 보다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향기 나는 삶을 보여줌으

로 그들 스스로가 기독교 신앙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생활전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무 성급하게 신앙을 강요할 때 오는 역기능을 지.

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배고픈 자에게 병들어 고통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

베푸셨던 무조건적 사랑의 먼저 실천을 배워야 하겠다 셋째 탈북자를 대할. ,

때 교회는 우열 강약의 논리 물질주의의 논리를 가지고 탈북자에게 접근해, , ,

서는 어렵다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우열이 아닌 다름과 차.

이로서 인식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무작정 성급하게 하나로 만들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하나의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다양한 답 중에서 스스로가.

하나를 찾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배려해야 한다 넷째 탈북자를 대하는 교. ,

회의 태도는 한 마디로 겸손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을 제외한 채 정.

책이 결정되는 경우를 피하여야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제시하여야 한다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미국의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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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할 수 있도록 보다 다른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배려하고 참여하는

적극적 법안이 되어야 한다.40)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신”( 10:19).

아울러 년대 이후 북한기독교는 사회주의 속에서 급격한 변화와 적, 1970

대적 분위기에 적응하면서 세계교회사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종교적사회적 존재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 특징으로 묘사될 수 있” , 8․
다 물론 북한 기독교를 신학적 관점에서 교회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이다 아니면 특수 종교집단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 , ,

도 나름대로 신중한 통일 준비를 위해서 특성을 이해할 필요는 있다 첫째. ,

북한교회는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상실한 교회이다 둘째 사회주의와 주체사. ,

상을 수용하는 교회이다 셋째 교회의 정치사회적 기능을 중요시 한다 넷. , .

째 교파로부터 벗어난 교회이다 다섯째 철저한 종교적 자주성을 강조하는, . ,

교회이다 여섯째 가정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일곱째 성직자가 존재하. , . ,

지 않은 교회이다 아홉째 교리적으로 철저한 근본주의이며 삶에 있어서는. , ,

정치적 참여가 강한 독특한 영성을 보이는 교회이다.41)

화해의 전령 한국교회13.

한국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남북의 여러 차이로 인한 갈등도 있겠지만 무

엇보다 북측에서 억울한 정치적 과거 때문에 진정한 통일의 기쁨을 맛보기

보다는 그에 대한 공정한 처벌 내지는 보복을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화해를

위한 노력은 무한히 요구될 것이다 정치가들은 민족의 화해보다는 권력에.

눈이 어두울 것이 뻔하니 안 보아도 보는 듯 걱정이 앞선다 여기에 우리 교.

회는 통일 후의 또 다른 역할과 통일 전 이를 위한 교회의 만반의 준비가

요구된다 분명 교회는 국가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42)

한국통일에 있어서 남북의 민족적 이질감을 극복하는데 기독교의 역할에,

기대를 거는 것은 당연하다 첫째 화해의 복음으로서의 기독교 신앙이 가지. ,

는 포용성 때문이다 둘째 남한교회가 가지고 있는 북한선교에 대한 비전과. ,

열정 때문이다 선교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다 셋째 거의 대부. . ,

40) Ibid., p. 10.

41)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 , pp. 455-462.『 』

42) 기독신문 회로 연재한 주도홍 교수의 통일 이야기 중 마지막 글임1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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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북한 기독교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둘 때 나름대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43) 그럼에도 마냥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첫째 한국기독교의 감정적 반공전통이다 사실 기독교는 북한. , .

공산당으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 문제를 한국기독교는 통일을 바.

라보며 어떠하든지 풀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한다 공산주의와 기독교.

의 관계를 한국교회는 차분하게 정립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우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처 입은 공산주의자들을 포함하여 모두를 치유하.

는 복음을 확신해야 한다 둘째 한국기독교의 세속화이다 세상으로부터의. , .

존경받는 교회가 되지 못함으로 통일의 정신적 리더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

는 일이 시급하다 교회는 자타가 인정하는 존경받는 위치를 회복하여야 한.

다 리더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일진대 한국교회의 말에 귀를 기. ,

울일 수 있도록 하는 정신적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 요구된다 셋째 교만을. ,

버려야 한다 북한 동포를 대할 때 우월감과 동정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

를 차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자세 형제의 아픔을 함께 괴로워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져야 한다 남한의 것이 다 좋고 정당하며 북한의. ,

것은 다 잘못되고 열등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결코 이질감의 해소는커녕 도,

리어 심화될 것이다 넷째 한국교회의 분열적 성격 고질적 지역주의이다. , , .

어떤 의미에서 한국 기독교가 과연 망국적 지역주의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

지를 숙고해야 한다 교단의 분열 교권 싸움을 들여다보면 세속 정치 못지. ,

않게 고질적인 지역주의에 밀착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분명 통일을 가.

로막는 암적 존재이다 평화와 화목의 복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회복하.

는 일이 요구된다.

한국교회의 통일비전14.

점점 통일에 대한 기대가 흐려지는 오늘 한국 통일을 대망하며 통일비전,

과 함께 이제 글을 마감하고자 한다 영적 존재인 교회는 통일과 분단 중 어.

느 쪽이 우리 민족에게 유익인가를 경제적으로 따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민족은 한 민족 단일민족이라는 사실에서 곧 통일비전

을 가슴에 품으며 독일교회가 한국교회에 주는 역사적 교훈에 귀 기울이어

야 할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가 잊지 않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통일비전 품. “

43) 정우택 통일에 있어서 민족 이질화의 내용과 극복방안 남북나눔운동 세기 민족화, “ ”, , 21『

해와 번영의 길 , pp. 30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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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를 역설하면서 네 가지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은 통일비전을 제시한다 첫” , .

째 공간의 열림에 대한 비전이다 분단으로 남한은 지리적으로 밀폐 공간으, .

로 반도가 아니라 하나의 섬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대륙과 세계를, .

향한 지리적 열림을 꿈꾸는 통일비전을 갖기를 역설한다 둘째 경제적 번영. ,

을 꿈꾸는 통일비전이다 한 예로 남북한이 과도한 군비에 쏟는 돈을 경제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만 병력을. 40

유지할 경우 평균 조억원의 재정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남북4-5 . ,

간의 신뢰의 관계가 구축되는 비전을 품어야 한다 곧 불신과 대결을 청산하.

고 사랑의 공동체를 향한 비전이다 넷째 민족의 복음화를 향한 비전이다. , .

사악한 미신 으로 생각하는 기독교를 향한 북한의 인식은 대단히 부정적이“ ”

다 그럼에도 민족의 복음화는 주님의 약속한 근거한 비전이기 때문이다. .44)

휴전선이 열리고 통일이 온다는 사실은 민족의 복음화 뿐 아니라 억 중, , 12

국을 위시한 중동 러시아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를 위시한 세계복음화에 결, ,

정적인 길이 열린다는 말이기도 하다.

독일교회가 사랑의 실천으로 독일 통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동서독의 분단 하 냉전시대에도 독일교회는 탈냉전적이며.

가장 앞선 민족 화해의 표상으로서 정신적 지주의 결정적 역할을 감당하였

다 정치에 뛰어들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인 화평 세력으로서 독일 통일 과. “ ,

정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는 사실이다.” .45) 이러한 독일교회

의 역사에서 한국교회의 통일준비를 위한 아이디어를 가져올 때 잊지 않아

야 할 가장 앞선 것은 한국교회의 통일을 향한 비전이라 하겠다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잠 는 말씀을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비전과 함께( 29:18) ,

하는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는 역사의 교훈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며 오늘 한,

국교회에게 부여된 역사적 과업을 신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겠다 민족의 분단.

은 분명 세기 한국교회의 가장 큰 십자가이며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21 ,

문이다.

44) 참고 김병로 평화통일과 북한복음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과제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제. , “ ”, , 44

차 한국복음주의신학회 논문 발표회 자료집 주제 민족복음화와 남북통일, : “ ”, pp. 20-39.

45) 윤병관 세기 한반도 국내외 정세와 남북협력 남북나눔운동 세기 민족화해와 번, “21 ”, , 21『

영의 길 크리스챤서적, ( , 2000),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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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과 이미의 교회의 통일관15. ‘ ’ ‘ ’

천국을 설명할 때 중요한 두 단어가 등장한다 그것은 아직 과. ‘ ’(not yet)

이미 이다 현재 우리는 문제 많은 한반도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 ’(already) .

다 아직 천국에 들어갈 수도 그 천국을 완전하게 누릴 수가 없다 그럼에. ‘ ’ , .

도 크리스천은 이미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 볼 수 있으며 어느 정도 누, ‘ ’ ,

릴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법적으. ,

로 천국백성이 되는 신분 의인 이 된다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 ( ) .義人

는 한 현실적으로 완전하게 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아직은 죄인이라는 사

실이다 루터의 표현대로 하면 크리스천은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 이라는. , “ ”

말이다 두 관계는 어쩜 긴장관계에 놓일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사실 여기. ,

에 예수 믿는 자의 역설적 감사와 희열 그리고 적극적 비전이 있다.

이러한 천국이해를 우리는 남북관계를 이야기 할 때도 적용해 볼 수 있

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토록 꽁꽁 얼어붙었던 냉전적 남북관계가 내리쬐는.

햇볕으로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아직도 제자리걸음,

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한다 냉전적 현실은 시계추 마.

냥 떠나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제자리로 돌아와 있다 과연 통일이 될.

것인지 하는 의구심과 실망을 갖게 할 때가 많다 아직도 힘든 먼 길을 인내.

심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야 한다 통일을 향한 남쪽의 보수와 진보 세력간의.

입장차도 넘어야 할 힘든 산이다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는 포기하고 주저앉.

을 수만은 없다 무엇보다도 죽음을 이겨낸 부활 신앙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해야 한다 여전히 분단으로 인해 문제는 많지만 그래도 교회는 이미 통일. , ‘ ’

을 앞당겨 맛보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어쨌든 조국의 분단은 세기. 21

한국교회가 짊어져야 할 민족의 십자가임이 분명하다.46)

교회가 세상 정치에 뒤따라가서 뒷북치는 모습 곧 정치가들의 정략적 입,

장에 편승해서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서로를 공격하고 편 가르기를 하는 꼴,

은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하다 또는 어려운 분단의 정치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자포자기하며 무 소신과 안일을 변명하려는 교회는 얄미

우며 게으름으로 추하기까지 하다 이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절망의 죽음을, .

이겨낸 진정한 부활공동체라는 자기인식에서 볼 때 더욱 그렇다 공산주의가.

망해야 그제야 기독교 복음의 선교가 가능하고 통일이 된 후에야 비로소 우,

46) 년 월 일 기독교연합신문 창간 주년 기념 심포지엄 주제 교회와 평화 에서2003 11 20 15 ( : )「 」

발표한 필자의 논문 중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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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교회가 그 뭔가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진

정한 이해와는 거리가 먼 안일주의 처세술이다 다가올 통일을 준비해야하지.

만 이미 분단의 장애와 아픔을 짊어지고 극복하면서 통일을 역동적으로 준,

비하는 적극적 교회여야 한다 통일이 되고 난 후에야 그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통일준비는 엄격하게 볼 때 막상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는,

전혀 현실과는 동떨어진 난센스 일장춘몽으로 끝날 수 있다 예상 밖의 일, .

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마냥 기다리고만 있었던 아까운 세. ,

월을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통일 후에 이루어질 일이라 할지라.

도 분단의 어려움 가운데서 시작된 꾸준한 준비로 통일 후 자연스럽게 연결,

되는 교회 사업이어야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교회가 분단 상황에서도 통일을 미리 맛보고 누릴 수 있을

까 바로 여기에 한국 교회의 통일을 향한 신바람 나는 환상이 세기에 꿈? 21

틀될 것이다 땅이 하나 되는 정치적 통일의 유무에 상관없이 교회는 이미. ,

남북의 동포들이 어우러져 마음의 통일을 이루는데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부활공동체인 교회는 이념 사상 국경 문화 분단을 초월하여 그 놀라운 사, , , ,

랑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랑의 실천이 현실화될 때 교. ,

회는 통일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미 통일을 맛보며 누리는 자들이 되어진다.

우울한 하나의 가정 일 수 있지만 세기가 다 지나간다 해도 아직 한( ) , 21假定

국의 통일은 먼 나라 이야기일 수 있다 그렇다할지라도 우리 한국교회는. ,

벌써 통일을 앞당겨 맛보며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 ?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한국의 교회가 아니 교인들이 북한의 각 지역 또는. , ,

기관과 자매결연을 비정치적으로 또는 교회와 신앙의 이름을 떠나서 맺는,

것이다 교회의 이름을 떠나서라는 말은 무신론적 북쪽에서 가질 수 있는 종.

교에 대한 오해와 거부감을 염두에 둔 말이다 거기에다 관계자들이 서로 오.

고가게 할 수 있는 정치적 타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일은 비정치적인 일.

이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후, . ,

만의 북한주민을 상대로 만의 한국의 성도들이 지역별로 사람 수대2600 1200 ,

로 연결하여 사랑의 유대관계를 갖는 것이다 북쪽의 사람들이 남쪽의 자매.

결연 가정과 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종교 이념과 사상을 초월하,

여 또는 엄격하게 표현한다면 건드리지 않고 또는 전혀 기독교인임을 내색,

하지 않으면서 끈끈한 사랑으로 일체감을 북돋우고 형성한다 서로에게 불, .

편하지 않도록 예민한 사랑으로 배려하며 함께 생활하며 맛있는 음식도 같,

이 나누고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며 함께 명승지 여행도 하고 계획된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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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시간을 보낸다 또는 역으로 남쪽의 교회가 정해진 기간에 특별한.

유대관계를 맺은 북쪽 지역의 마을과 촌락 기관을 방문하여 함께 생활하며,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함께 돕고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추수 때에는 함께 곡식을 거둔다거나 또는. ,

그 어떠한 노동 현장에도 함께 나가서 일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북쪽 형제들의 어려움과 아픔도 실감할 수 있고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전제 하에서 사랑의 근본 바탕을 형성하게 된다.

또는 약품과 의료기기를 들고 북한 병원에 가서 남한의 성도들이 자원봉

사자로 환자를 돌보고 외로운 환자들의 말 상대자가 된다 물론 남한의 크리.

스천 의사들이 시간을 내어 북한의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치료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병원 청소도 해주며 부엌에서 설거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고아원에 찾아가 그들의 얼굴 손과 발을,

닦아주며 함께 생활하며 부모가 되기도 하며 언니와 오빠로서 해맑은 사랑,

을 나눈다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어린애들을 입양해 와서 남쪽에서 자라게.

한다 양로원에 가서 노인들의 손과 발이 되고 그들의 마지막 시간의 동반자.

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은 가고 한번은 옴으로써 진지하게. , ,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을 나누면서 교회는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실행한다.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남북의 달라진 문화도 방언도 지형도 풍습도, , , ,

생각도 사상과 이념도 결국 뭔가 달라져버린 사람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며, ,

사귀고 가까워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하여 교회는 얼마든지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이미 통일을. ‘ ’

맛보며 누리는 예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진다 마땅히 민족의 십자가를 제.

대로 짊어지는 책임 있는 신실한 교회모습을 제시하게 된다 솔직히 남과 북.

이 함께 만나서 각자가 가진 종교에 대한 입장을 나눌 수도 있을 것이다 물.

론 토론하다 흥분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는 자기만을 옳다고 주장하지 말,

고 끝까지 열린 마음으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입장과 선입견을,

존중하며 진솔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체제에 대.

한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삼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끝으로 아름다운 통일 이야기를 소개한다 크리스천이 이미 천국을 맛, . ‘ ’

보는 통일 이야기이다 이화여대 소속 학생들이 북한에 젖 염소를. C. C. C.

보내기 위해 이화여대 학생문화관 앞에서 솜사탕을 팔고 있었다 천 원짜리.

솜사탕 천 개를 팔기 위해 일 동안 기쁨으로 이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 북3 .

한 돕기 만원 모금을 위한 캠페인을 하는 셈이다 처음에는 서툴기 그지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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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솜씨로 솜사탕을 만들었지만 이젠 제법 모양이 나는 수준이 되었다며,

기뻐한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솜사탕 장사를 할 것도 아니면서 말이다 뜻. .

깊은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양은 이런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자체K “

가 감사하다 며 흐뭇해했다 솜사탕을 사지 않아도 같은 동포를 돕는다며” . “

선뜻 성금 해주는 분들도 있어 보람을 느낀다 고 기쁨을 전했다 정말 가슴” .

뿌듯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일을 통해 우리는 통일에 가까.

이 다가가는 것이다 한 여대생의 솜사탕 이야기는 바로 한국 교회의 통일준.

비가 어떠해야 할 것을 보여준다 그 여대생은 이미 통일을 앞당겨 맛을 보. ‘ ’

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아직과 이미의 통일관은 우선적으로 한‘ ’ ‘ ’

국 교회가 공산당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를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일이 급선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족상잔의 분단은 남과 북 서로 서로에.

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도 한국교회가 잊지 않을 때 화해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민족을 적극적으로 치유할 것이다.

주도홍 교수

총신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독일 보꿈대학교에서 독일교회사,
연구로 신학석사 신학박사 학위 취득하였고(mag.theol), (Dr.theol) , 16
년의 단독 목회를 경험하고 현재 기독교북한선교회 연구위원 천안, , ,
대학교 기독교학부 신학전공 주임교수이며 저서로는 세계교회사 개, (
혁주의신행협회 독일경건주의 도서출판이레서원 독일통일에 기여), ( ),
한 독일교회이야기 기독교문서선교회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 역서( ), ( .
이레서원 등 다수의 저서가 있음) .




